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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 

through the history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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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paper,wewanttopresentthemathematichistoryrelatedwith
mathematic class to students.Therefore this thesis promote students
interestin mathematicand recognition ofmathematicsasthepractical
subject.This thesis provide students to improve thinking ability in
mathematics.

nthisthesis,Westudyanddevelopthemathematicshistory.
Thisresearchappliesthemathematicshistoryamongmanymethod.
Thisresearchmayenhancethestudyabilityandinterest.
The necessity of mathematicalhistory in studying mathematics are
discussed in chapter 1. The historical topics written in current
mathematicstextbooksof 7thmathcurriculum wereanalyzedinchapter2.
Andthen,theresearcherfoundsomenew topicstostimulatestudents
interesting in learning mathematicsfrom afew booksofmathemat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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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지루하고 어렵다.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많은 학생들이 수학이란 과목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들이다.틀에 박
혀진 공식을 암기하여 계산하는데 주를 이루는 수학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어렵게 만든다.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로부터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수학수업에 수학사를 도
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7차 수학 교육의 목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

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수학의 역사
적 발달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렇듯 수학사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료개발의 부족
으로 인해 실제로 수학사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또
한,수학의 근본적인 의문인 수학적 공식과 기호들이 언제부터,어디에서,누
구에 의해,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세히 알려줘야 할 교사들이 수학
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즉,수학사를 활용한 자료연구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며 무엇보다도 수학사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활용의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7차 교육과정 7,8,9단계의 단원별 교육과정에서 단원마다

의 역사적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하여 단원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관련 수학사 내용을 먼저 앎으로서 수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재
미있고 유용한 교과로 인식하고 또한,수학적 사고력 함양에 밑거름이 되도
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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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선정하
고자 한다.
첫째,수학사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써 수학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필

요성 및 수학사 지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둘째,수학사 지도에 대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셋째,중학교수학 교과서에 각 단원별 내용과 수학사를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는지 분석한 표를 바탕으로 각 단원에 대한 역사적 배경,발
견과정을 조사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본 논문은 연구 대상을 중학교 수학교육으로 제한한다.
둘째,수학사적 자료 개발을 연구하는 단원의 선정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객관성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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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수수수학학학교교교육육육에에에서서서 수수수학학학사사사 활활활용용용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 수학교육의 중요한 관심사는 ‘수학적 사고력의 향상’에 있다.즉,수학
이 단순히 지식 체계로서가 아닌 학습자의 구성 활동 및 재발견 과정이 되어
야한다는 것이 현대 수학교육의 흐름이자 교육과정 구성의 주된 원리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해야 된다는 요구는 학생들 모두를 수학자

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자
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수학사를 수학교육에 도입하여 좀 더 흥미를 유발
시키고,수학내용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
움을 주자는 것이다.
수학교육에서 수학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백석윤(1990)은 수학사 지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수학 내용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에 대
한 흥미,적극적인 학습 의욕,학습 노력을 불러일으킨다.
둘째,수학적 개념이나 내용의 생성․변천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개념을 정립시킨다.
셋째,수학에 대한 무미건조함을 해소시킨다.즉,수학 내용을 실생활과 분
리된 불필요한 과목이라는 잘못된 편견을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수학 형성의 배경,수학자나 당시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
수학적 개념,내용의 발생과 변천 과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등으로 학생
들의 잘못된 선입견,편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유도하게 한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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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학사가 제공하는 수학자들의 관련 일화는 수학의 인간적인 측면을
인식하게 할 수 있고,수학의 엄밀성,완벽성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수학의 발달과정은 자연과학의 발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므로 수학의 편협한 과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이 강하고 적용범위가 넓은
기초 과학 과목이라는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이러한 이해
를 통하여 갖게 되는 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일선 교사의 적절한 방법을 통한 수학사의 응용은 학생들의 주의
집중과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일곱째,수학적 구조나 개념의 형성,발전 과정은 학생의 수학적 구조나 개
념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수학 교육 과정의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
다.[10]또한,구장서 (1994)는 수학교육에 있어서 수학사 도입의 필요성을 3
가지 범주로 언급하였다.
첫째,연대적 의미로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단위 등에 대한 역
사적 발생배경을 알아봄으로써,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학생들
과 토의,대화를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
둘째,논리적인 의미로는 수학이 역사가 논리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
지만,역사는 학생들의 논리적 통찰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어떤 주
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논리들이 다른 방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역사적 증명이 수학의 동기를 부여 하며,학생들이 문
제에 처음 접하는 미숙한 상태에서 항상 자명한 이치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
는 방법에 동화된다.수학에 대한 완전하고 규격화된 접근법보다는 발생학적
인 원칙으로부터 더욱 많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수학이
란 학문도 오랜 세월을 거쳐 인간들의 재능에 의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졌고,수학이란 딱딱한 과목도 인간이 생활해 나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창조,수정,다듬어져 현재와 같은 완성된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고,또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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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계속 변천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교육적 이류로는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잘 다듬
어진 지혜의 산물이 아니고,오랜 경험과 사고를 통하여 다듬어져서 발달해
온 것이다.그러므로 역사적인 아이디어는 교육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과정을
선택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수학이 수학 만으로서가 아닌 과학보다
는 음악과 미술의 창조에 공헌하며 독창적인 창조에 의하여 수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수학사는 학생들의 통찰력을 기르고 흥미를 자극하며,교사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3]

BBB...수수수학학학교교교육육육에에에서서서 수수수학학학사사사 지지지도도도의의의 역역역할할할과과과 효효효과과과

신영미(1992)는 수학 교육에서 수학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첫째,수학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현대문명의 발달에서 수학이 담당한 중
심적 역할과 문화적인 역할을 이해하게 하여 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
게 할 수 있다.
둘째,수학사는 인류라는 가장 큰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사에
대한 고찰은 수학사의 구조나 학생들의 개념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나아가 수학 교육과정의 연구와 지도법의 연구에 핵
심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수학사는 수학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수학적 활
동의 인간적인 모습과 수학의 진정한 모습을 접하게 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
고 수학 학습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넷째,기계적인 알고리즘적 계산수학을 반성하게 하여 반성적 사고를 고취
하게 하므로 진정한 수학적 사고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사는 수학지도를 다음 사항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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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도와서 효율적으로 수학교육을 이루게 한다.
․수학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
․수학이 창조,발전되며 변천되고 일반화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한 이해
․수학과 실세계의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학의 구조,공리적 체계,증명 등의 이해
즉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인류의 문화와 기술문명 발달에서의 수학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교육
2)수학 교육 연구에 중요한 자료 제공
3)수학 학습에 생기를 주고 학습 동기를 유발
4)개념적 사고의 고취
5)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제공
6)학생들이 겪는 학습상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
7)수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8)수학과 실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9)수학의 구조,공리적인 체계,증명 등의 이해
그리고 김영춘은(1993)수학 교육에서의 수학사 도입의 효과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둘째,수학의 형성 배경과 변천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학관을 확립한다.
셋째,수학의 폭 넓은 수용성과 과학 발달 현상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넷째,학생 성장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가 된다.
다섯째,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위의 내용을 더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학습 동기 고취에 도움을 준다.
2)수학에 인간적인 모습을 준다.
3)역사적 발달은 커리큘럼 내의 내용 배열 결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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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생에게 여러 개념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나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다.
5)수학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바꾼다.
6)고대와 현대와의 비교가 현대 기술의 가치를 확립한다.
8)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9)발달에 관한 과거의 장애가 오늘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 하는데 도움을 준다.
10)학생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자신만이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안심하
도록 한다.
11)우수 학습자에게 좀 더 깊이 성찰하도록 격려한다.
12)사회에서의 수학의 역할을 설명한다.
13)수학을 덜 놀라운 것으로 만든다.
14)수학사 탐구는 수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유지시킨다.
15)다른 과목 교사나 학생들과의 교육과정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학사는 수학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역할들은 수학의 진정한 모습을 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수
학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수학교육을 인간화하는데 수학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임을 말해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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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본본본 론론론

AAA...단단단원원원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수수수학학학사사사 내내내용용용
교과서 7단계,8단계,9단계의 각 단원에 관련된 수학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수수수와와와 연연연산산산
[표-1]수와연산

222...문문문자자자와와와 식식식
[표-2]문자와 식

단 계
내 용

수학사 자료
대 단원 중 단원

7단계

집합과 자연수
집합

1)집합의 역사
-칸토어

2)수의표기법
3)수의 발전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
-음수

4)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자연수
십진법과 이진법

정수와 유리수
양수와 음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8단계 유리수와 소수 유리수와 소수

9단계

실수와 그
계산

제곱근과 실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식의 계산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

단 계
내 용

수학사 자료
대 단원 중 단원

7단계 문자와 식 문자의 사용 1)방정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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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규규규칙칙칙성성성과과과 함함함수수수
[표-3]규칙성과 함수

444...확확확률률률과과과 통통통계계계
[표-4]확률과 통계

일차식

2)기호의 발전
-비에트의 기호
-해리어트의 기호
-데카르트의 기호
3)디오파토스의 산술․
묘비

4)중국의 ‘구장산술’
5)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일차방정식
등식과 방정식
일차방정식
일차방정식의 활용

8단계

식의계산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과 그 풀이 및
활용

부등식
부등식
일차부등식

9단계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활용

단 계 내 용 수학사 자료대 단원 중 단원

7단계 함수
함수

1)함수의 개념
2)함수의 역사
3)좌표의 탄생
-데카르트

4)갈릴레오와 피사의
사탑

함수의 그래프와 활용

8단계 일차함수 일차함수와 그 그래프
일차함수의 활용

9단계 이차함수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

단 계 내 용 수학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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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도도도형형형
[표-5]도형

대 단원 중 단원

7단계 자료의 정리 자료의 정리 1)확률의 역사
2)랜덤현상
3)파스칼의 도박문제
4)통계학의 역사

자료의 관찰

8단계 확률
경우의 수와 확률
확률의 계산

9단계 통계 상관도과 상관표

단 계 내 용 수학사 자료대 단원 중 단원

7단계

도형의 기초
기본도형 1)기하학의 역사

2)탈레스
-막대기 하나로 측정
한 피라미드의 높이

3)원주율 π의 역사
4)3대 작도 문제
5)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위치관계

도형의 성질
도형의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
입체도형

8단계

도형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도형의 닮음
평행선과 선분의 비
닮음의 응용

9단계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원
원과 직선
원주각
원과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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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수수수학학학사사사 학학학습습습자자자료료료

111...수수수와와와 연연연산산산

111)))집집집합합합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수학은 어떤 대상의 개수를 세거나 크기를 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한

강변의 모래알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개수를 세려는 대
상은 한강변의 모래알 전체이다.또 평면상의 점은 모두 몇 개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개수를 세는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개수를 세려고하는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막연히 한강변
이라고 하면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의 개수도 분명히 말할 수 없
다.
둘째는 개수가 무한인 것도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의 주변에는
그 개수가 무한인 것들이 많이 있다.모든 정수의 모임,모든 유리수의 모임
등,그러나 자연수만 가지고는 개수가 유한인 대상밖에 셀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5년 칸토르(Cantor;1845～1918)

는 집합이론을 창시하였다.그는 1872년의 논문에서 ‘집합이란 확정되어 있고
또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고,‘두 집합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두 집합의 같은 농도를 갖는다.’고 정의함으로써 유한 집
합의 개수에 해당하는 무한집합의 농도를 도입했다.이렇게 하여 칸토르 이
전까지는 애매모호하던 무한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취급되기 시작했고 집합
이론은 그 후 모든 수학의 기초를 확실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수학을 연구하
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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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집합합합론론론의의의 아아아버버버지지지 칸칸칸토토토어어어 (((CCCaaannntttooorrr,,,GGGeeeooorrrggg111888444555～～～111999111888)))
칸토어는 유대 혈통의 부유한 상인인 아버지와 예술을 좋아하는 카톨릭 신

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1845년에 태어났다.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재능을 나
타냈지만.그의 아버지는 그가 공학기술자가 되기를 원했다.칸토어는 아버지
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으나,수학적 재능이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에는 아버지도 수학을 전공하도록 허락하였다.그는 스위스 취리
히 공과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시작했고,얼마 후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1876
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그 후 할레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승진을 거듭하
여 1879년에 정교수가 되었다.칸토어의 초기 관심사는 정수에 관한 것이었
으나,1874년 이후에 집합론과 무한이론에 관한 혁명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불과 29세의 젊은 나이에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였다.그가 보여준 무한집합
론은 모든 현대수학의 기초가 되었지만,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내용이 너무
혁명적이어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뿐만 아
니라,당대의 대 수학자 크로네커(Kroneker;1823～1891)는 칸토어가 장시한
무한집합론을 수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칸토어와 칸토어의
이론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었다.감성이 예민한 칸토어는 이러한 상황을 견
뎌내기가 몹시 힘들었을 것이며,결국 정신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다.많
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칸토어의 수학적 업적을 간신히 인정받았고 크로네커
와도 화해를 했지만,그때는 이미 칸토어의 정신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1918년 1월 6일 무한의 신비를 파헤치다 지치고 쇠약해진 칸토어는
할레 대학의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수학사에 빛나는 큰 업적을 남
기고도 인생을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마치고 말았지만 칸토어는 우리들에게
무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훌륭한 수학자이다.[1]

222)))수수수의의의 표표표기기기법법법
아마 초기의 셈은 일대일 대응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조각 물건에 의한 방

법이었을 것이다.예를 들어 손가락 접기,조각돌이나 막대기 모으기,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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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새김눈내기,매듭 묶기를 해서 셈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수를 세는 방법이 발달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은 수를 표기할 줄

도 알아야만 했다.그래서 나라마다 독특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
했다.

○○○ 이이이집집집트트트의의의 상상상형형형문문문자자자 :::
기원전 3400년경 훨씬 이전에 사용되었으며 10진법에 기초하여 임의의 수

는 모두 다음의 각 기호를 요구된 수만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이를테면

수직막대기 또는 한 획 지적하는 손가락
뒤꿈치 뼈 또는 멍에 올챙이 또는 모캐류
두루마리 또는 새끼줄 놀라는 사람 또는

우주를 지배하는 신연 꽃

[그림-1]이집트의 상형문자

13015=1(104)+3(103)+1(10)+5=

[그림-2]13015계산

○○○ 바바바빌빌빌로로로니니니아아아의의의 쐐쐐쐐기기기문문문자자자 :::
기원전 2000년～기원전 200년까지의 쐐기문자판에는 60보다 작은 수는 10

을 밑수로 하는 단순 그룹핑법에 의해서 표현되었는데 때때로 뺄셈기호를 이
용하여 표기를 간단하게 하였다.뺄셈기호 ,1,10에 대한 기호는 각각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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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뺄셈기호, 1, 10

이 기호를 이용한 기수법의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2(10)+5=
[그림-4]25계산

기원전 3000년과 기원전 2000년 사이의 고대 바빌로니아 인들은 위치의 원
리를 이용한 60진법을 개발하였다.예를들어

524,551=2(603)+25(602)+42(60)+31=

[그림-5]524,551계산

이 위치 수 체계는 기원전 300년 후까지도 0에 대한 기호가 없어서 어려움
을 겪었다.

○○○ 마마마야야야 수수수체체체계계계 :::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체계는 16세기

초에 스페인 탐험대에 의해 유카탄 반도(멕시코 동남부)에서 발견되었다.
이 체계는 본질적으로 20진법인데,다만 두 번째 수의 군이 202=400대신

에 (18)(20)=360이었다.그보다 더 높은 군은 (18)(20)형태로 되어 있다.이
표현은 마야의 달력이 360일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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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 대한 기호가 있으며 이 기호의 변형이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다.점
과 대시에 의해 매우 간단히 표현되고 있다

[그림-6]마야 수 체계

큰 수는 마야의 방식대로 세로로 쓰여 졌다.그 예는 다음과 같다.

43,487=6(18)(202)+0(18)(20)+14(20)+7=

[그림-7] 43,487계산

오늘날 초등 수학에서 사용되는 긴 곱셈이나 나눗셈과 같은 계산 규칙은
15세기 말에 개발되었다.이렇게 계산 규칙이 더디게 발전된 이유는 그러한
연구에서 만나게 되는 정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충분한 종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덧셈,뺄셈,방법에서 넘겨주거나 빌려 오는 개념은

바로 수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1111 6666 11111111 16161616

2222 7777 12121212 17171717

3333 8888 13131313 18181818

4444 9999 14141414 19191919

5555 10101010 15151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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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마마마 수수수체체체계계계 :::
10진법 또는 5진법을 사용하고 뺄셈의 원리가 이용되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수를 뺄셈의 원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식은 큰 수를 나타내기가 불편하며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그
래서 그들은 계산은 수판으로 하고 숫자는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하였
다.

○○○ 인인인도도도․․․아아아라라라비비비아아아 수수수체체체계계계 :::1,2,3,4,5,6,7,8,9,0
인도․아라비아 수체계는 인도인들이 그것을 발명하고 아라비아인들이 서

유럽으로 전파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위치 표시나 0이 사용된 최초의
기록은 페르시아 수학자 알-화리즈미(al-Khowarizmi)가 825년에 출간한 책이
다.이 책에서 완전한 인도 수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새로운 수체계가 언제 유럽으로 전해졌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13세기쯤

에는 이미 전 유럽으로 전파되어 널리 쓰이고 있었다.
그 후 수판론자와 산법론자 사이의 싸움이 계속 되다가 수판론자들은 자취

를 감추고 18세기 때 서유럽에서 수판은 사라진다.
0이라는 뜻의 영어 ‘zero’는 ‘공허한’혹은 ‘텅빈’이라는 의미의 인도어

sunya가 아라비아어 sifr의 라틴어 형태인 zephirum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 0이라는 기호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날의 10진법이 확립되고 사칙연산을

1 5 10 50 102 500 103
        IIII     VVVV     XXXX     LLLL     CCCC     DDDD     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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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었다.[12]

333)))수수수의의의 발발발전전전

○○○ 자자자연연연수수수 :::
우리가 처음으로 수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의 수는 자연수이다.자연수는

역사상 최초로 활용된 수로서 모든 수학의 기초 개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
라,다른 여러 가지 수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이다.독일의 수학자 크
로네커(Kronecker;1823～1891)는 자연수야말로 신이 내려준 수라고 주장하
면서 수학의 모든 분야에서 자연수 이외의 모든 수를 추방하려고 했을 정도
였다.한편 이탈리아의 수학자 페아노(Peano;1858～1932)는 자연수를 신의
선물에서 인간의 창조물로 바꾸어 놓았다.페아노는 자연수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수라고 주장하였다.[7]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일일일화화화】】】
◈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 -소수(素數)는 과연 몇 개일까?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무한
히 많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과연 몇 개일까?또,가려내는 방법은 없을
까?많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잘 알려져 있다.

에에에라라라토토토스스스테테테네네네스스스의의의 체체체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들을 가려내 보자.
먼저 1에서 50까지의 수를 차례로 쓴다.
우선 1은 소수에서 제외되므로 지우고,다음에 나타나는 2를 남기고,2의 배수
들을 지워 나간다.이어서 2다음에 나타나는 3을 남기고,3의 배수들을 지워



- 18 -

실제로 소수를 구해 보면 1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과연 소수는 몇 개쯤이나 될까?유한개일까?
무한개일까?
그리스의 대 수학자 유클리드는 무한개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유클리드의

증명을 알아보자.만일 소수의 개수가 유한개라면 가장 큰 소수가 존재할 것
이므로 그 최대 소수를 M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 보자.
2×3+1=7(∴7은 2,3의 배수가 아니다.)
2×3×5+1=31(∴31은 2,3,5의 배수가 아니다.)
2×3×5×7+1=211(∴211은 2,3,5,7의 배수가 아니다.)
2×3×5×7×11+1=2311(∴2311은 2,3,5,7,11의 배수가 아니다.)
………
2×3×5×7×…×M+1=p(p는 2,3,5,…,M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서 자연수 p는 소수이거나 합성수이어야 한다.만일 p가 소수라면 M

이 최대 소수라는 가정에 위배되고,p가 합성수라면 p는 소수들의 곱으로 분
해할 수 있으므로 p를 분해하는 M보다 더 큰 어떤 소수가 있어야 한다.이
것 역시 M이 최대 소수라는 가정에 위배된다.따라서 소수는 무한개다.

나간다.또,3다음의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지우고,…의 순서로 지워 나갔을
때,남는 수들이 소수다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11000
111111 111222 111333 111444 111555 111666 111777 111888 111999 222000
222111 222222 222333 222444 222555 222666 222777 222888 222999 333000
333111 333222 333333 333444 333555 333666 333777 333888 333999 444000
444111 444222 444333 444444 444555 444666 444777 444888 444999 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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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유리리리수수수 :::
분수는 인류 문화와 함께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기원전 1650년

경 이집트의 승려 아메스가 쓴 파피루스에는 2
3을 제외한 나머지 분수를 분

자가 1인 몇 개의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실려 있다.또한 린

드 파피루스에 2 형태의 ( =1에서 101까지의 홀수)분수표가 기록되어 있

다.예를 들자면 2
5를 2

5=
1
3+

1
15로 표기한다.이것이 최초의 분수에 대한

기록이다.또한 바빌로니아에서는 주로 천문학자들이 분모가 60의 거듭제곱
으로 된 수를 사용하였고,고대 로마에서는 분모가 12인 분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분수 기호는 오늘날의 분수 기호와는 같지 않다.오늘날의 분
수기호가 정착된 것은 대체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보고 있다.[2]

○○○ 무무무리리리수수수의의의 발발발견견견 :::
피타고라스는 선분을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였다.따라서 모든 선분의

길이는 이 같은 점들의 개수 즉,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다.또한 많
은 연구 끝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였는데 재미있게도 거기에서 선분
의 길이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당혹스러운 경우와 마주치게 되었다.피
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라 하면 2=2가 되어야한다.그러나 제곱해서 2가되는 유리수는 없다.즉
지금까지의 ‘모든 수는 유리수’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피
타고라스학파는 이 난처한 결과를 쉬쉬했으나 언제까지 감출 수 없었고 결국
무리수의 존재가 드러났다.무리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수는 유리수와 무리
수,즉 실수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수직선을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게 되었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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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수수수의의의 역역역사사사
‘0보다 작은 수’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방정식이 성립되면서,‘작은 수에

서 큰 수를 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부터 라고 생
각된다.
예를 들어,5+□ =8이 되는 □의 수는 8-5로 계산하여 3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5+□ =2가 되는 □의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2-5의 계
산을 할 필요가 있었다.이러한 사실에서,'0보다 작은 수'인 음수의 존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판토스(3세기경)는 방정식의 답이 음수가 될 경우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또,최초로 음수를 발견했다고 하는 인도에서는 양수는 재산,음수는 부채

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지만,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은 수학자들 사이에서
조차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아무튼,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직 음수는 그 필요성이 없었고,더욱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거리가 먼 수였다.
그런데 음수가 받아들여져 사용된 것은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1501

∼1576)의 공적에 힘입은 바 크다.그의 유명한 저서인<아르스마그나>에 방
정식의 일반적인 성질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음수의 개념을 확립하고 양수와의 여러 가지 법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수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부과된 것은 근래 350여 년 사이로,

특히 데카르트(1596∼1650)가 좌표를 고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이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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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자자자와와와 식식식

111)))방방방정정정식식식의의의 역역역사사사
기원전 6세기경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바빌로니아 사람의 문화에서

볼 수 있었던 수학은 일차,이차 및 삼차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있
었다.또 고대 이집트 사람도 일차,이차방정식에 상당하는 문제를 풀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더욱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디오판토스(Diophantos;200년
경～284년경)는 이미 이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9세기 전반 알콰리즈미(Al-khowarizmi;780～850)의저서<알제브르왈르무카

발라>(al-gebrw′almuqabala)에는 일차,이차방정식의 풀이법이 나타나 있
다.여기서는 오늘날의 ‘이항’을 al-gebr,‘동류항끼리의 정리’를 muqabala라
불렀다.
그래서 대수학을 뜻하는 algebra는 al-gebr에서 유래하고,계산법과정을 뜻

하는 algorithm은 Al-khowarizmi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디오
판토스,알콰리즈미에서는 음수의 개념이 없었으므로 음의 근은 아예 존재하
지 않았다.음의 근의 존재를 명확히 의식한 최초의 수학자는 16세기 카르다
노라고 한다.이때까지는 이차,삼차방정식의 개수는 모두 양의 근만을 다루
었다.즉 카르다노 이전까지는 양의 근만을 근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구장산술에서 볼 수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일찍이 음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인도에서는 6세기경에 양수,음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인도인들
은 디오판토스가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푼 이차방정식을 1025년에 근의
공식을 얻어 통일적으로 푸는 방법을 밝혔다.
또한 바스카라(Bhaskara;1114～1185)는 1150년에 이차방정식에 두 근이

있고,음의 근이 존재함을 인식한 최초의 수학자였다.또,바스카라는 삼차,
사차방정식도 다루었다. 간단한 모양의 삼차방정식을 메나이크모스
(Menaechmos;기원전 375～기원전325)는 정육면체의 문제에 관련해서,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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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데스(Archimedes;기원전287～기원전212)는 구의 부피의 문제에 관련해
서 다루었다.또 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천문학자인 하이얌(khayyam;
1040～1123)은 원뿔곡선의 교점을 작도하여 삼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였다.

3+ = 와 같은 형태의 삼차방정식의 해법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페로(Ferro;1465～1526)라고 한다.오늘날 카르다노의 해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삼차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발견된 후에 사차방정식의 해법이 카르
다노의 제자인 페라리(Ferrai;1522～1565)에 의하여 발견되었다.카르다노는
1545년 삼차,사차방정식의 해법을 그의 저서 <위대한 기법>(ArsMagna)에
발표하였다.
삼차,사차방정식의 해법이 발견된 후에 약 300년간 많은 수학자들이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발견하려고 고심하였다.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해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계수에 가감승제와 근호의 유한화의 조작을 반복
하는 대수적 해법은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시도하게 되었다.루피니(Ruffini;
1765～1822)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는 증명을 발표하
였으나,그 증명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그러나 아벨은 1826년
에 “5차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라는 정리를 증
명하였다.그 후 갈루아(Galois;1811～1832)에 의해서 대수방정식이 대수적으
로 풀 수 있는지 어떤지는 근에 대한 아벨군의 군론적 구조에 따라 명백해
진다는 것이 밝혀졌다.이와 같은 독창적인 갈루아의 생각은 오늘의 갈루아
이론의 바탕이 되었고,현대 수학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5]

222)))기기기호호호의의의 발발발전전전
16세기까지도 유럽의 대수학은 기호화에 있어서 디오판토스 이래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그러던 중 15세기에 비잔틴 제국이 멸
망하면서 많은 그리스 인들이 귀한 책들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망명을 했다.
그 덕에 16세기 르네상스를 맞이한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학문에 큰 발전이



- 23 -

있었다.수학 역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는데,수학사상 획기적
인 발전을 가져온 ‘대수학의 기호화’도 바로 이때 이루어졌다.

○○○ 비비비에에에트트트의의의 기기기호호호
수학의 기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수학자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16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프랑스 수학자 비에트(Viete;1540～1603)이다.
그는 산술,대수학,삼각법,기하학 등에 걸쳐 고른 연구 성과를 남겼는데

그 중 가장 뛰어난 분야가 바로 대수학이다.대수학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비에트의 저서 <해석학 서설>에 보면 기호 이론이 상세히 나와 있다.그는
미지수는 물론 숫자 계수까지 문자 기호로 바꾸었다.즉 미지수를 A,E,I,
O,U,Y등의 모음 대문자로 나타내고 숫자계수는 B,D,G등의 자음 대문자
로 나타내었다.
또한 그는 각기 다른 형태의 기호로 나타내고 있던 거듭제곱을 같은 형태

의 기호로 바꾸었다. 를 A로, 2을 A quadratum, 3을 A cubum으로
각각 표시했다.이들을 줄여서 A,Aq,Ac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기호들은
모두 시각적으로 A의 거듭제곱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그
러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완전한 기호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표현이
길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 해해해리리리어어어트트트의의의 기기기호호호
비에트 이후로도 많은 수학자들이 더욱 편리한 기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을 아끼지 않았다.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해리어트(Harriot;1560～1621)라
는 영국의 측량기사 겸 수학자이다.그는 단어로 표현하느라 식이 길어진 비
에트의 방법을 보완하여 A quadratum대신 AA,A cubum대신 AAA를 사용
했다.또한 그는 거듭제곱 기호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부등호 >,
<를 고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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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데카카카르르르트트트의의의 기기기호호호
17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1596～1650)는 철학과 수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천재적인 학자다.근
세수학사에서 그의 이름은 빛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데카르트는 미지수
를 알파벳 소문자 ,, ,기지수는 소문자 ,, 등으로 나타냈다.또 거듭
제곱의 표기를 단순화하여 지수를 사용하였다.즉 비에트가 A quadratum이
라 쓴 것을 데카르트는 2으로 간단하게 표기하였다.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데카르트가 개량한 그대로다.[9]

333)))디디디오오오판판판토토토스스스의의의 산산산술술술,,,묘묘묘비비비
디오판토스가 남긴 저서로는 <산술(Arithmetica)>,<다각수에 관하여(On

polygonalnumvers)>,<계론(Porisms)>등이 있는데 <다각수에 관하여>는
일부만 전해내려 오고 <계론>은 전해지지 않았다.
디오판토스는 <산술>을 저술하면서 고도의 독창성과 수학적 기량을 발휘

하였다.이는 초기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어떤 위대한 고전과도 견줄 수 있는
훌륭한 걸작으로서,정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약130개의 문제들
을 수집해놓은 것이다.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디오판
토스의 해석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아쉽게도 최초의 13권의 책 중
단지 6권만 남아서 후세에 전해져 왔다.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국제 교역의
중심지였고 <산술>은 이후 아라비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되어 후대의 많은 수
학자에게 소개되어,중세 말기 유럽의 대수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기원후 500년경에 메트로도루스(Mettodorus)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는 <고대 그리스 선집(GreekAnthology)>에는 디오판토스의 삶과 관련된 다
음과 같은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무덤 아래 디오판토스 잠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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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걸까?
이 비문에 따라 디오판토스가 살았던 나이를 로 놓고 식을 세우면 다음

이 성립한다.

1
6 +

1
12 +

1
7 +5+

1
2 +4=

위의 식을 정리하여 풀면 =84이다.즉,84살까지 살았다.[1]

444)))중중중국국국의의의 <<<구구구장장장산산산술술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책인 <구장산술>을 누가 집필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263년에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휘가 뛰어난 주석을 붙여 펴냈다
고 한다.
<구장산술>은 중국 당나라 때 ‘산학’이라는 학교에서 수학 교육에 사용했

던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방전,속미,쇠분,소광,상공,균륜,영부족,방정,
구고 등 아홉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은 주로 관리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비롯하여

산법 자체를 다루고 있다.
각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이에 찬 사람,여기 잠든 이의 기예의 힘을 빌어 여기에 그의 나이
를 적는다.

그는 인생의 1
6을 소년으로 지내고,그 후 일생의 1

12을 보내고 수염을 길

렀다.그 후 일생의 1
7이 지나고 결혼하여 5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

슬프구나.그 애는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아비의 생애의 절반을 살
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슬픈 시련을 견디며 지내기를 4년,
아비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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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구장산술>의 구성 [11]

구장산술에 수록된 문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제 6장 균륜 (문제)지금 어떤 사람이 금 12근을 갖고 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관세는 을 받는다.이제 관문에서는 금 2근을 취하면서 5,000전을
돌려주었다.금 1근의 값은 몇 전인가 ?

답 :6,250전 

[풀이 ]금 1근의값을 x라고 두면,징수된 관세는 12
10x=2x-5,000이다.

따라서 = 25,000
4 =6,250그러므로 금 1근의 값은 6,250전이 된다.

2)제 7장 영부족 (문제)지금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때,각 사람이
8전씩 내면 3전이 남고,각 사람이 7전씩 내면 4전이 부족하다고 한다.사람
수와 물건 값은 각각 얼마인가?

구구구 성성성 내내내 용용용

제1장 방전
밭(경작지)의 측정
-논밭의 측량문제를 다룬 방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논밭의 넓이를 계산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 속미
곡물의 환산
-속미를 기준으로 한 곡물 교환문제를 다고 있는데
계산법을 간단한 비례식으로 되어있다.

제3장 쇠분 쇠분은 차이라는 뜻으로 차등을 두면서 비례적으로 골고루
나누는 계산법을 말한다.

제4장 소광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5장 상공 다양한 토목공사의 공정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다.

제6장 균륜 백성에 대한 부역을 어떻게 공평하게 부과할 것인가를
고려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7장 영부족 남거나 부족한 경우 맞는 수를 구하는 계산법이다.

제8장 방정 미지수가 여러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다.

제9장 구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하여 푸는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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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람7인,물건값은 53전
(풀이):사람수를 x물건값을 y라 두면

3)제 8장 방정 (문제)지금 상품 벼 7단이 있는데,1말을 줄이고 하급 벼 2
단을 보충하면 쌀 10말이 된다.그리고 하품 8단이 있는데,1말과 벼 2단을
보충하면 쌀10말이 된다.상․하품 1단의 쌀은 각각 얼마인가?

(답)상품 1단 11852말,하품 1단 41
52말

(풀이)상품 1단에서 나오는 쌀의 양x,하품 1단에서 나오는 쌀의 양 y라
두면,

즉 상품 1단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말이고 하품1단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이다.[4]

555)))폐폐폐르르르마마마의의의 마마마지지지막막막 정정정리리리
“ >2일 때, + =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 ,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Fermat'slasttheorem)로 알려져 있다.
페르마는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오판투스의 번역판 2권의 8번 문제

옆 여백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주어진 제곱수를 두 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과 세제곱수를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일반적으로 4
이상 어떤 차의 수를 동일한 차의 두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 중 후자는 불
가능하다.나는 이미 이것의 감탄할 만한 증명을 틀림없이 하였지만 여백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쓸 수 없다.”라고 적어 놓았다.페르마가 실제로 이 문
제의 확실한 증명을 했는지는 아마도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그 시
대 이래 뛰어난 많은 수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 했으나,일반적인

y=8x+3
 식이 성립하고 x=7, y=53 이 된다.  

y=7x+4

7x+2y=11
 식이 성립한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x=11852, y= 4152의 값을 갖게 된다.  

2x+8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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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증명되지 않았다. =4인 경우는 페르마가 다른 곳에서 증명했고,

=3인 경우는 오일러가 증명을 제시했다.1825년경에 르장드르와 디리클레
가 =5인 경우의 증명을 독립적으로 하고,1839년에는 라메(Lame)가 =7
인 경우의 증명을 하였다.이 문제의 연구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 독
일 수학자 쿠머(E.Kummer;1810～1893)에 의해서 만들어졌다.1843년 쿠머
는 그 증명을 만든 논문을 디리클레에게 제출했는데,디리클레는 추론과정의
하나의 실수를 지적했다.쿠머는 새롭게 그 문제에 집착하였고,대수학에 관
련된 중요한 분야인 이데알이론이 발달된 수 년 후,페르마의 관계식이 해를
갖지 않기 위한 매우 일반적인 조건을 이끌어냈다.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후속 발전은 거의 대부분 쿠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페
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00,000인 모든 및 다른 여러 특별한 에 대
해서도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1908년 독일 수학자 볼프스켈(PaulWolfskehl)
은 그 “정리”의 완벽한 증명을 최초로 하는 사람에게 줄 상금으로 100,000마
르크를 괴팅겐의 과학원에 유언으로 기탁했다.그 결과 명예와 돈을 쫒는 속
인들의 당치않은 증명이 쇄도하였고 지금까지도 각의 삼등분과 원적문제처럼
아마추어들을 괴롭히고 있다.페르마의 마지막“정리”는 가장 많은 틀린 증명
이 발표되고 있는 수학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2]
그리고 1994년 미국의 앤드류 와일즈 교수가 페르마의 “정리”를 완전하게

증명하여 “1994년을 빛낸 가계의 인물”에 오르게 되었다.
수 백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던 “페르마의 대정리”못지않게

수수께끼였던 것은,과연 페르마가 그것을 정말로 증명했겠느냐는 것이었는
데,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당시의 수학발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333...규규규칙칙칙성성성과과과 함함함수수수
111)))함함함수수수의의의 역역역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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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가 이론적으로 발전을 한 것은 17세기에 와서이다.그런데 그 당시에
는 함수의 개념을 대응을 통하여 인식하지는 못했다.다시 말해 곡선이나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함수로 생각했던 것이다.함수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함수의 개념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독일의
라이프니츠(Leibniz,G.W.;1646～1716)였는데 그는 함수의 개념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변수 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변수 가 정해진다면, 를 의

함수'라고 정의 하였고,함수와 곡선을 같은 것으로 보아 곡선이 함수를 규정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 후,1694년에 함수라는 것은 방정식에 의하여
표시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함수 관계를 그림이나 식의 어느 쪽
으로 나타내어도 무방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그러나 그의 연구
방법은 주로 기하학적인 것이어서,그림을 통한 직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었으
므로 논리적 엄밀성이 결여되었고,증명도 완벽하지 못하였으며,함수라는 용
어도 막연한 것이었다.
그 후 18세기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인 오일러는 함수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도 대응에 의해 함수를 정의하지는
않았다.함수를 대응에 의하여 규정한 사람은 18세기 프랑스의 코시였다.그
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단지 변수 사이의 관계,다시 말
해 대응으로 함수를 규정하였다.
그 후 디리클레(Dirichlet,P.;1805～1859)는 ‘두 변수 , 에 있어서 의

값을 정하면 그에 따라서 의 값이 정하여질 때, 는 의 함수이다.’라
고 함수를 정의 하여,라이프키츠의 함수에 대한 개념을 뒤업고 함수는 식
표시 이전의 것이라는 데에 처음으로 주목하였다.그는 분명히 를 식으로
나타낸다는 종래의 입장을 벗어나 대응이라는 생각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에는 그의 정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곡선이 먼저이고 그것에 의하여 함
수가 정하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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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좌좌좌표표표의의의 탄탄탄생생생
함수는 우리의 주변 현상의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법칙이나 규칙

을 연구 표현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단순한 수식이나 대
응관계로만 보이던 함수를 ‘그래프’라는 강력한 도구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
도록 한 사람은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가 수학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좌표를 생각해 낸 것은,그가 심신

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지원했을 때였다.그 때에도 그는 막사의
침대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마침 천장을 기어 다니는 파리를
발견하고는 그 파리의 위치를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하게 되
었다.고민 끝에 그는 천장에 있는 세로줄과 가로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결국 그는 천장에 있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부터 ‘좌표’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데카르트가 만들어 낸 ‘좌표’의 원리는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의 위치를 나

타내기 위하여,기준축의 교점이 되는 원점 O 에서부터 가로축으로 얼마만
큼,세로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는 대수학과 기하학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함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크게 환영받게 되었다.[7]

○○○ 좌좌좌표표표평평평면면면을을을 발발발견견견한한한 데데데카카카르르르트트트(((RRReeennneeeDDDeeessscccaaarrrttteeesss,,,111555999666～～～111666555000)))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더욱 더 잘 알려진 데카르

트(Descartes)는 1596년 프랑스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며,몸이 약하여 아
침에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곤 했는데,그 버릇은 8살에 학교에 입학한 후
에도 계속되었다.그를 귀엽게 여긴 교장선생님은 데카르트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다.
"내가 바라는 것은 평온과 휴식뿐이다."라고 말한 수학자 데카르트는 침대

에서 아침시간을 명상으로 즐겼고 이 명상이 그의 철학과 수학의 기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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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회고 하였다.그는 자라면서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가졌는데,특히 수학
의 빈틈없고 보편적인 전개 방법을 다른 학문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학공부에 몰두 하였다.
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리스시대부터 쓰고 있었지만 그리스인들

은 음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좌표평면위에 나타낸 것은 양
수 뿐 이었다.실제로 음수에 대한 생각을 처음 가진 것은 인도인이었지만
음수의 개념이 유럽에 전달된 뒤에도 음수는 한동안 수로서 인정받지 못했
다.그런데 이러한 음수를 눈에 보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로 22세에
군대에 지원 했는데,이때 좌표평면을 발견했다.그래서 좌표평면을 데카르트
의 곱이라 부르기도 한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해석학을 하나로 묶은 오늘날의 해석 기하학을 창시

자로 그의 아이디어는 기하학적 내용을 대수적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그 결과
를 기하학적으로 다시 번역하고,또한 함수의 개념을 명확히 곡선의 방정식
으로 나타내는 획기적인 표현법을 마련하기도 했다.그가 처음으로 도입한
좌표 개념의 발견과 관련된 일화로 ‘아침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
좌표'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대수학과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학(해석기하

학)을 하나로 묶어 연구한 데카르트는 근대 과학의 성립을 사상적으로 뒷받
침한 철학자이기도 하다.[6]

333)))갈갈갈릴릴릴레레레이이이의의의 피피피사사사의의의 사사사탑탑탑 실실실험험험
어느 날 갈릴레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을 동시

에 떨어뜨리면서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실험하였다.물체가 떨어질
때의 운동 모습은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그 당시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그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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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한다."는 주장이 워낙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들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리라고 예측했다.
당시 25세였던 갈릴레이는 선배교수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렸다.갈릴레이
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난후에,가벼운 쇠
구슬이 떨어질 것이므로 두 번의 소리를 예측하고 있었다.그러나 구슬이 땅
에 떨어지는 소리는 한 번밖에 들리지 않았다.당돌했던 갈릴레이의 주장대
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차이가 없이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이 땅에 떨어
진 것이다.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진실로 받아들여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갈릴레이에 의해서 오류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 후,그는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시간

와 떨어진 거리 사이에 = 2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1]

444...확확확률률률과과과 통통통계계계

111)))확확확률률률의의의 역역역사사사
확률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시대부터였다.당시 남유럽의 지

중해 연안의 도시에는 연안의 도시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무역상인이
몰려들었으며,기후 등의 원인으로 출항을 못할 때에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도박이 성행하게 되고,그 승률의 대소를 미리 알기 위해 어떤 사람은
수학자와 함께 그 방법을 연구하려 했고 그러면서 확률의 사상이 싹트기 시
작했다.그러다 구체적으로 확률계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였다.이 우연의 게임은 1494년의 파촐리(Pacioli,1450～1520)가 지
은 <summadearithmetica>라는 책에서 게임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상금의
분할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우연의 사실을 법칙으로 수학화하려고 노력한 여러 사람들 중에 파



- 33 -

스칼은 친구의 부탁으로 주사위 문제와 분배의 문제를 1654년에 고려하고 숙
고하였으며,이 문제를 페르마(Fermat;1601～1655)에게 전하고 이들 두 사람
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였다.이 사건을 확률이 수학적 이론으로서 세
워지는 것을 제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이들 두 사람의 연구
는 당시에 확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촉발했고,이로 인해 확률론의 초기의
문제는 주로 우연의 게임의 결과에 모아졌으며,확률에 대한 불충분한 정의
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1700년을 지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1655년 호이겐스(Huygens;1629～1695)는 파스칼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확률에 관한 독자적인 논문을 처음 작성하게 된다.그 후 베르누이(Bernoulli;
1667～1748)에 의해 확률론만을 다룬 저서가 만들어지고 드․므와브르(De․
Moivre;1667～1754)와 오일러,라플라스(Laplace;1749～1827),가우스 등의
노력으로 확률론은 급속히 발전해 나갔다.그러나 아직까지도 확률의 정의가
역시 불충분한 관계로 20세기에 들어와 수학자들의 연합된 노력의 결과로
1930년대에 출판된 콜로고로프(Kolmogorov)의 <확률론의 기초>라는 책에서
엄밀한 공리론적 토대위의 공리적 확률을 정의하기에 이른다.

222)))확확확률률률의의의 랜랜랜덤덤덤현현현상상상
통계적 사고(思考)의 출발은 어디일까?혹은 '어떤 문제가 통계적인 문제인

가'하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그러나 통계문제는 통계적 관점에서 인
식하는 모든 문제로 정의한다면 관심을 두고 있는 구체적 현상 속에서 불확
실성을 발견하였거나 그 현상을 랜덤현상으로 가정하며 접근한다면 이는 모
두 통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랜덤현상이란 다음과 같은 속성을 만족하는 확률실험을 말하고 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다.
·나타난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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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랜덤현상의 인식과 표현 중에 주사위 던지기,동전 던지기,카드놀

이 등의 단순게임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표현을 통하여 랜덤현상을
인식시키고 있다.이때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의 첫째는 표본공간과
사건이다.표본공간은 랜덤현상의 특성 중 '모든 예상되는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모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그리고 사건은 이 표본공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임의의 부분집합을 말한다.

333)))파파파스스스칼칼칼의의의 도도도박박박문문문제제제
유명한 도박사인 메레는 도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파스칼에게 편지

를 보내 물어보았다.

파스칼은 생각 끝에 이런 답변을 보냈다.

·예측할 수 있는 장기모형은 존재한다.
·많은 시행 후에 나타나는 결과의 상대도수분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솜씨가 서로 비슷한 A,B두 사람이 32피스톨(유럽의 옛 금화)씩 걸고 내
기를 하고 있다.승부에 한 번 이기면 1점을 얻고,먼저 3점을 얻는 사람이
내기 돈 64피스톨을 몽땅 갖기로 했다.지금 A가 2점,B가 1점을 딴 시점
에서 어떤 사정으로 부득이 시합을 중지하게 되었다면,64피스톨을 어떻게
분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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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의 계산법을 현대의 확률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A가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계산해 보면,바로 다음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1
2

이고,다음 승부에서 지고 그 다음 승부에서 이길 확률은 1
2×
1
2=

1
4이다.결

국 A가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1
2+

1
4=

3
4이다.B가 이기려면 연이어 두

번을 이겨야하므로 1
2×
1
2=

1
4이다.그러므로 A는 64×34=48피스톨, B는

64×14=16피스톨로 나누어 갖는 것이 옳다.[13]

444)))통통통계계계학학학의의의 역역역사사사
고대의 통치자들은 국가의 재정 및 방위를 위하여 과세,대장,토지 대장,

징병 대장 등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 때부터 통계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통계학은 원래 국가 또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독일의 콘링(Conring,H.;1606～1681)에 의하여 창시된 국상학(國狀學)이 오

늘날 통계학의 뿌리이며,특히 국상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헨발(Achenwall,
G;1719～1772)은 국상학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통계학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통계학의 근원적인 학문 체계와 정치 산술

“다음 한 판을 더해서 A가 이긴다면 A는 3번이긴 것이므로 64피스톨을 가
지게 된다.그러나 만약 B가 이긴다면 A가 2번,B가 2번이긴 셈이므로 비
기게 되어 32피스톨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즉,A는 이기건 지건 32피스톨
을 가지게 되어 있다.나머지 32피스톨은 A나 B중 이기는 사람의 몫이 되
겠지만 누가 이길지 모르므로 이기고 지는 것은 반반이다.그러므로 A에게
32피스톨을 먼저 주고 그 나머지의 반인 16피스톨을 더 주면 된다.결과적
으로 A는 48피스톨 B는 16피스톨을 가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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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政治 算術學)이 발전하였다.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는 그랜트(Graunt,
J;1620～1674)로서 그는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정치적 관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이를 통하여 ‘한 가지 병으로 죽는 사망자 수와 전체 사망자 수
와의 비의 값은 일정하다.또는 남녀의 수는 전체 인구로 볼 때 거의 같다.’
는 등의 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했다.국상학은 현상을 문장으로 기술하고자
하였고,정치 산술학은 수량적인 자료로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근대 통계학의 성립은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등에서 시작된 확률론의

발달에서 비롯된다.베르누이에 의해 발견된 대수의 법칙,드 무아브르에 의
해 정리된 확률이론,라플라스에 의해 출간된 <확률의 이론적 분석>등의 연
구들이 통계학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우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처리하는
확률 이론을 정립시켰다.이러한 영향을 받은 케틀레(Quetelet,L.A.J.;179
6～1874)는 영국의 정치 산술학과 독일의 국상학을 종합하여 근대적인 수리
통계학을 대성시켰다.19세기에 들어와서 통계이론은 케틀레에 의하여 근대
적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으로 정립되었다.
현대 통계학은 20세기 초 영국의 고셋(Gosset,W.S.;1876～1931)이 표본추

출에 의해 획득한 자료의 해석방법을 통계학 학술지인 ‘Biometrica’에 1906년
발표하여 소표본에 의한 추측 통계학으로 발전되었다.고셋의 표본추출 이론
은 피셔(Fisher,R.A.;1890～1962)에 의하여 모든 과학적인 조사엣 실험 이론
을 도입하는 등 추측 통계학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555...도도도형형형

111)))기기기하하하학학학의의의 역역역사사사
고대 이집트에서는 해마다 나일 강의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토지의 경계가

없어져서 본래대로 경작지를 다시 구분해야 하는 등 애를 먹었다고 한다.이
런 이유로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이것이 오늘날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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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기초가 되었다.기하학은 영어로 geometry라고 하는데,이것은 geo가
‘토지’,metry가 ‘측량한다’는 뜻이라는 사실에서 그 기원을 잘 나타내고 있
다.
기원전 2500년경 초기 기하학의 역사는 이집트와 같은 고대 국가에서 주로

농업이나 토목,건축과 같은 일에 필요한 실용적인 과학으로서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아메스의 파피루스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이집트의 원
시적인 기하학을 그리스에 들여 온 사람은 탈레스이다.그는 실용적인 수학
을 근거로 해서 이론적 연구에 몰두하여 실용 기하에서부터 이론 기하,논증
기하의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탈레스의 뒤를 이어 피타고라스가 논증기하를
발전시켰다.그를 중심으로 한 학파는 기하와 수론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그 후,그리스에서의 기하학은 소피스트들을 중심으로 3대 작도문제가 연

구되었고,철학자 플라톤(Platon;427년경～347년경 B.C.)이나 논리학자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eles;384년경～322년경 B.C.)에 의하여 추론의 형식,정
의,공리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고,그 연역적 전개방법이 확립되었으며,이
런 배경에서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Euclid;330년경～275년경 B.C.)는 <유
클리드 원론(Elements)>을 저술하였다.
그는 유클리드 원론에서 그리스 시대까지에서 얻어진 기하학의 지식을 집

대성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완성하였으며,기하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후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좌표라는 개념을 기하학에 도입하여 해석 기하

학을 확립하였고,이것은 오일러의 노력으로 더욱 진전되었다.또한,18세기
에는 도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로 사영,절단,등의 위치적 성질만을 논하는
사영기하학의 수립과 더불어 기하학은 차츰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그 범
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그 동안 완전한 논리 체계로 생각되었던 유클리

드의 원론에서 평행선의 공리를 부정하여 이전의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른
새로운 기하학인 쌍곡선 기하와 타원기하가 발전되었다.이를 유클리드 기하
학과 비교할 때 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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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에 이르러서 힐베르트는 유클리드 공리에 대신할 형식적인 공리
계를 수집하여 그의 저서<기하학의 기초론>에 발표하였다.이 공리계는 무정
의 용어(점,직선,평면),8개의 결합 공리,4개의 순서 공리,5개의 합동 공리,
평행선 공리,연속 공리로 되어 있고,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공리계로 취급되
고 있다.

222)))유유유클클클리리리드드드 기기기하하하학학학 원원원론론론
기원전 300년대에 살았던 유클리드는 그때까지 나와 있던 수학의 연구 자

료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완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원론>이다.
유클리드 <원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온 책 중의 하나로
서 인류의수학교과서였다.
유클리드는 원론에서 방대한 기하학적인 법칙을 엄밀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 법칙들을 체계적인 순서로 증명하고
있다.그는 기본적인 전제로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류의 법칙들을 공
준이라고 하였고,특히 기하학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
각한 공리를 공준과 함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다음은 <원론> 총 13권중
제 1권에 수록되어 있는 공준과 공리이다.

【【【 유유유클클클리리리드드드의의의 공공공준준준】】】
① 임의의 점으로부터 임의의 점에게로 직선을 긋는 것
② 유한의 직선을 계속 곧은 선으로 연장하는 것
③ 임의의 중심과 거리(반지름)를 가지고 원을 그리는 것
④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는 것
⑤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나서 같은 쪽에 두 직선 보다 작은 내각을 만
들 때,이 두 직선은 그것들을 한없이 연장하면,두 직선 보다 작은 각이 만
들어지는 쪽에서 만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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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유클클클리리리드드드의의의 공공공리리리】】】
① 같은 것에 같은 것은 서로 같다.
②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전체는 서로 같다.
③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나머지는 서로 같다.
④ 서로 겹치는 것은 서로 같다.
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333)))원원원주주주율율율 π의의의 역역역사사사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

스 기록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원원원의의의 넓넓넓이이이를를를 구구구하하하려려려면면면,,,지지지름름름의의의 999분분분의의의 111을을을 뺀뺀뺀 후후후 그그그것것것을을을 제제제곱곱곱한한한다다다...’’’

즉,지름을 라고 하면 원의 넓이는 (×89)2이 된다.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의 넓이 공식과 π
2(은 반지름)과 비교해 보면,이집트 사람들

이 계산한 원주율 값 π는 (169)2=3.1604⋯가 나온다.

이 값은 현재와 비교하면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닐지 모르나,지금으로부
터 4천 년 전에 알려진 값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학문적 의미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원주율을 효과적으로 계산해 내는 방법이 고안 되었다.아르키메데스는 정다
각형을 원에 내접․외접 시켜가면서 원주율을 계산하였다.그는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 6,12,24,48각형의 둘레 길이를 계산하고,끝으로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96각형의 둘레를 계산하여 원주율은 31071보다 크고 317보다 작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π=3.14⋯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한 값을 최초로 계산해 낸

것이다.그는 또한 이 값을 바탕으로 원기둥,구의 부피를 얇은 원들을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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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구했다.
아르키메데스 이후 약 700년이 지난 6세기경 동양에서도 중국 송나라의 수

학자 조충지(祖沖之;430∼501)가 아르키메데스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훨

씬 정확한 원주율 값인 π=3.1415926⋯를 계산하였는데 355
133란 근사값으로

서양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 이후 유럽에서는 17세기 뉴턴(Newton; 1642∼1727)과 라이프니츠

(Leibniz;1646∼1716)에 의해 미적분법이 개발된 후,수학자들은 이것을 써서
한결 수월하게 원주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손 계산에 의해 가장 긴 원주율
을 계산해 낸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샹크스(Shanks)로서 ,1870년경에 소수
점 이하 707자리까지 π 의 값을 계산해 냈다.1880년 린데만(Lindemann)이
π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임을 증명하여, π 를 끝자리 까지 계산해 내려는
수학자들의 노력을 중단시켰다.
20세기에 들어서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주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강

력하고도 편리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1960년대에 미국의 IBM컴퓨터는 소
수점 이하 10만 자리까지의 원주율을 계산해 내었다.
현재 컴퓨터에 의하여 π 의 값은 소수점 아래 백만 자리 이상까지 정확하

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444)))333대대대 작작작도도도불불불능능능
그리스인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사람들로 실용적인 가

치보다도 바른 지식 체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를 어렵게 푸는 경우도 많았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3대 작도 불능 문제이다.
그리스 인들은 자와 컴퍼스만으로 작도하는 것을 고집하였는데,그것은 그들
이 작도하기 간단한 도형을 신성시하고 기술적인 도형(타원,쌍곡선,포물선
등 자 와 컴퍼스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은 천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리스의 대표적인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입체도형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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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름다운 것은 구이고 평면 도형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원이라고 강조하
였다.그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당시의 종교적 상징인 건축물에는 원과 직선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자와 컴퍼스만으로 작도해야 한다는 제약은
많은 수학자들을 괴롭혔다.
3대 작도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임의의 각의 삼등분선의 작도
둘째,주어진 정육면체의 부피의 두 배의 부피를 가지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의 작도
셋째,주어진 원과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작도

[그림-8]3대 작도불능

이 세 가지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후로 자와 컴퍼스만으로는 작도가 불가
능하다는 것이 19세기에 와서야 밝혀졌다.
그러나 이 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그리스 기하학에 큰 영향

을 끼쳤으며,원뿔곡선,3차와 4차 곡선,초월곡선 등 많은 발견을 가져왔으
며,훨씬 뒤에는 대수적 수,군론 등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8]

555)))피피피라라라미미미드드드 높높높이이이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한한한 탈탈탈레레레스스스
탈레스가 이집트에 갔을 때,그 곳에는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있

었다.사람의 몸은 때가 되면 죽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언젠가
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이집트인들은 왕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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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그것을 돌무덤,곧 피라미드 속에 안치했던 것이다.피라미드는 기
원전 2520년부터 지어졌는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수 만명의 노예들이 몇
십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했다.그 중 가장 높은 것은 기제에 있는 체옵
스(Cheops,쿠푸라고도 불림)피라미드인데 높이가 무려 146.6m에 이른다고
한다.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탈레스가 지팡이 하나로 재었다는 소식
을 들은 이집트의 아마시스 왕은 매우 놀라워했다고 한다.그가 사용한 방식
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탈레스는 우선 지팡이를 똑바로 땅에 세우고 지
팡이의 그림자와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관찰하였다.그리고는 지팡이의 그림
자와 피라미드의 그림자 끝이 일치되는 지점에 지팡이를 세웠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탈레스가 세웠을 비례식을 세워 보면.

△ � △ 이므로

: = :
여기서 , , 는 잴 수 있는
길이이므로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
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9]

[그림-9]피라미드의 높이

○○○ 고고고대대대 그그그리리리스스스 최최최초초초의의의 수수수학학학자자자 탈탈탈레레레스스스(((TTThhhaaallleeesss;;;BBBCCC666222444～～～BBBCCC555444666???)))
고대 그리스 수학의 시조로 불리는 탈레스는 기원전 624년 그리스 이오니

아의 밀레토스 지방에서 태어났다.그는 젊었을 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
서 물건을 팔았는데,상인이라는 이 직업이 그가 위대한 수학자가 되는 밑거
름이 되었다.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
이다.특히 이집트에서 그는 기하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당
시 이집트에는 기하학과 천문학에 관해 씌어진 비밀스러운 책이 있었다.이
책을 보게 된 탈레스는 감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기하학과 천문학을 열



- 43 -

심히 연구했다고 한다.이집트에 있을 때 지팡이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진다.그는 수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자
이기도 했다.천문학 연구 가운데 유명한 것은 일식을 예언한 것인데 그해
그리스는 내전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었다.이때 탈레스는 달 때문에 태양
이 보이지 않는 일식 현상을 정확히 예언하였으며,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중지 하였다고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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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학생들은 수학이 중요한 과목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

로생각하여 흥미와 관심도가 저조한 편이다.또한 문제를 단순히 풀기위한
암기위주의 학습으로 인하여 계산은 하되 정의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
다.
예를 들어 방정식을 풀어 해는 구할 수 있지만 방정식이란 무엇인가를 물

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수학이란 과목이 암기에 의한 교과
서 속의 배움만이 아닌 실생활에서 또는 다른 모든 교과를 배우는데 있어서
기초가 됨을 인식시켜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수학수업에 수학사의 활

용을 뽑았다.많은 연구에 의하면 수학사를 도입한 수업이 수학에 대한 친밀
감 및 흥미를 자극하여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한다고 한다.
물론,현행 교과서에도 수학사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첫째로 그 내용이 미

흡하고 수업시간에 다루기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수학의 발생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할 교사들

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로는 수업에 활용한 수학사자료 개발이 시급하고 이러한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둘째로는 교사 자신이 수학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수학수업에 활용할 수학사 자료개발을 위하여 7차 과정 중

7,8,9단계의 각 단원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제
시하는데 노력하였다.
교과단원에 관련된 수학사의 내용을 발굴하여 그 내용을 먼저 알게 함으로

써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수학이 재미있고 유용한 학문으로
인식되고 또한,수학적 사고력 함양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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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이 은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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